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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 : Thereisnocomprehensiveconsensusofthecontrolpatternspeopleoperateshadingsorthemotivating

factorsthatinfluencetheirdecisions.Patternsofshadingdevicesusecanaffecttheenergyconsumptionof

buildings.Therefore,thisstudyaimstoanalyzeshadingdeviceusagepatternsbasedonthephysicalfactorsthat

canaffectoccupantsbehavior.First,controlpatternsofindoorshadingdevicesinapartmentbuildingswere

monitoredbytakingpictures.Next,frequencyofshadingdeviceusetogetherwiththeirshadingportionswas

analyzedbasedontwophysicalfactorssuchaswindow orientationandfloorlevel.Theresultsshowedthat

about35% ofthemonitoredapartmentbuildingsutilizedindoorshading devices.Also,thesouth-facing

apartmentsweremoredynamicallyusedthantheireast-facingcounterparts.Onthecontrary,therewasno

generaltrendinregardstotheshadingoperationpattern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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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 론

차양장치는 태양광으로부터의 열획득 및 주

광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면서 건물에너지를

절약할 수 있으며,시각적으로는 현휘 발생을

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이다.

실내에 설치되는 차양장치는 크게 커튼과

블라인드로 나눌 수 있으며,블라인드에는 롤

블라인드,버티컬 블라인드 및 베네시안 블라

인드가 있다.차양장치는 전동식이나 수동식

으로 사용되며,수동식의 경우에는 사용자에

따라 주변 환경 및 실내 활동의 목적 등 복합

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.

차양장치의 사용패턴은 그 범위가 넓어 건

물의 에너지 소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

만[1],이러한 사용패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

요소와 동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 정립되

지 않은 상태이다.

차양자치의 사용에는 사용자의 직감적인 시

쾌적 및 열쾌적에 대한 요구가 영향을 미친다

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.그러나 재실자가

이러한 환경적 쾌적성 외에도 프라이버시나

조망의 질을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

바 있으며[2],사회적 상호관계 또한 차양장치

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쾌적

성만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

Rea(1984)[3]와 Inkarojrit(2005)[4]의 연구

에 의하면 차양장치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

인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첫 번째

는 물리적인 요인으로 창의 향,시간,연중 시

간,기상 상태,위도 상의 위치,작업의 위치,

재실자의 활동,재실자의 습관 및 인공조명의

특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.두 번째는 생리적

요인으로 개인적인 밝기에 대한 감각이 이에

해당하며,세 번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

및 조망권 확보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다.네

번째는 사회적 요인이며 이는 블라인드에 대

한 주인 의식의 정도 및 조지 정책과 같은 것

을 의미한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거주

자들이 사용하는 내부 차양장치의 종류 및 사

용 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,차양장치 사용

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의 특성을 분석

하여 차양장치 사용의 종합적인 요인 분석과

건물의 정확한 에너지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

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차양장치 사용 행태에 대한 문헌 고찰

차양장치의 조절 및 사용과 관련하여 크게

주광환경 변화에 대한 차양장치의 조절과 주

광환경 변화에 대한 재실자의 반응에 대한 연

구가 이루어져 왔다.

(1)주광환경 변화에 대한 차양장치 조절

차양장치 조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무

소 건물 및 사무소의 재실자를 대상으로 진행

이 되었으며,해당 연구들의 결과는 아래와 같

이 나타났다.

북향과 남향의 건물에서의 블라인드 사용패

턴 비교 시,재실자들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기

위해 블라인드를 이용하므로 북향보다 남향에

서 블라인드의 차단지수(OcclusionIndex)1)가

더 높게 나타났다[5].또한 도쿄에서는 동향

건물에서 오후가 될수록 점진적으로 블라인드

를 개방하며,서향 건물의 경우 오전에는 블라

인드를 개방하였다가 오후로 갈수록 블라인드

를 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[6].

건물의 향과 천공 상태(청천공,담천공)를

모두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동향 건물에서 담

1)창문에서 블라인드로 인해 가려진 부분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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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공일 때에 비하여 청천공일 때 블라인드의

차단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,남향과 서향에

서는 천공상태가 차단지수에 영향을 미치지

않았다[3].

태양광의 입사각 및 복사열에 대한 물리적

요소의 측정 결과,파사드의 수직선에 대해

65°이하로 유입되는 태양광이 블라인드의 차

단지수를 증가시켰으며[7],외부 태양 복사열

이 300W/㎡가 되면 블라인드를 움직여 실제

블라인드 사용은 태양의 고도와 일사 강도로

인해 일어남이 입증되었다.또한 일단 한 번 내

리면,큰 변화가 있어야 블라인드를 올린다[8].

전동식 블라인드가 사용되는 사무소 건물에

서 또한 재실자가 블라인드를 주로 고정된 상

태로 두고 블라인드를 운영하지 않으며,블라

인드의 작동 빈도수 및 차단지수는 향별로 뚜

렷한 양상을 보이면서 오전에 블라인드를 올

리고 오후에는 블라인드를 서서히 내리는 경

향이 나타났다[9].

(2)주광환경 변화에 대한 재실자 반응

주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실자 반응을 조

사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 연구들의 결과는

아래와 같이 나타났다.

재실자를 대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블

라인드 조절에 대한 설문 결과로 90%가 시각

적인 쾌적감이 블라인드의 작동에 영향을 미

친다고 하였으며,열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

답변은 50～80%였다[8].

블라인드의 작동은 불쾌적한 환경을 쾌적하

게 바꾸기 위하여 이루어지며,불쾌적한 환경

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는 직사일광

의 유입으로 인한 현휘와 일사로 파악되었다

[8,9].반면,시야 및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블

라인드를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[9].

이상의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재실자는

실내 차양장치를 거의 조절하지 않으며,주광

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때 차양장치를 내린다.

차양장치를 조절하는 이유로는 직사일광 차단

및 눈부심 방지가 가장 크며,다음으로 시야

및 조망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.또한 건물의

향 및 천공상태,시간에 따라서 창문을 차양하

는 면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나타

났다.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측면

에서 시간,건물의 향,조망을 고려할 수 있는

조건의 대상 건물을 선정하였다.

3.연구 방법 및 범위

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거주자가

본 연구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 자연

스러운 차양장치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옥외

에서 차양장치 사용을 사진 촬영 방법으로 모

니터링 하였다.

3.1대상 건물의 개요

주변의 건물이나 구조물 등은 거주자의 조

망 및 일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.따라서 Fig.

1과 같이 조망 및 일조가 풍부한 충청북도 청

원군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

하였다(북위 36.62,동경 127.36).

Fig.1Theexterioroftheapartmentbuilding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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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단지는 2008년에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

로 한 동당 12층에서 15층의 층수로 이루어진

6개의 동에 총 37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.단지

내 동의 배치는 Fig.2와 같다.

Fig.2Theblockplanoftheapartmentbuildings

(source:http://maps.google.com,accessedonFeb10th2014)

대상 단지의 각 동은 남향,남동향 혹은 동

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,향에 따른 행태의 영

향을 비교하기 위해 각 향 별로 전면에 건물

이 없는 대상 동을 선정하였다.각 동에서 수

목 등으로 인해 사진 촬영 시 가려지는 저층

의 일부 세대들을 제외하면,각 동의 대상 세

대는 Table.1과 같이 약 50세대이며,총 198

세대가 대상이 되었다.

Orientation
Building

surroundings

Numberof

household

South None 46

Southeast None 52

East None 53

Table.1Classificationbytheorientationandtheexistence

ofbuildingsurroundingsthathinderedtheexteriorview

3.2관찰 방법

실제 거주자의 차양장치 사용 행태 조사를

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 하

였다.거주자의 재택 시간 분석 결과,평일보

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재택 시간이 길었기 때

문에 토요일 및 일요일에 관찰을 진행하였다.

사진 촬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

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.

Fig.3Solarradiationduringmonitoring(MJ/m
2
)

대상 건물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청주

시 기상대에서 측정된 일사량(Fig.3)및 해당

기간의 운량을 통해(Table.2)관찰 기간 동안

청천공 상태를 나타낸 5일(2013년 10월 12일,

10월 13일,10월 20일,10월 26일,10월 27일)

을 선정하였고,선정된 일자의 데이터를 본 연

구에 이용하였다.

D

H

Oct.

12th

Oct.

13th

Oct.

19th

Oct.

20th

Oct.

26th

Oct.

27th

Nov.

3rd

10 0 0 8 0 0 0 10

11 0 0 7 1 0 0 10

12 0 0 7 2 0 0 8

13 0 0 7 3 0 0 8

14 0 0 7 4 1 0 3

15 0 0 7 3 1 0 2

16 0 0 6 2 0 0 3

17 0 0 7 1 0 0 0

18 0 0 7 1 0 1 3

(Datasource:www.kma.go.kr,accessedonFeb10
th
2014)

Table.2Thehourlycloudratioduringmonito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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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ientation Groupoffloors
Numberof

household

Typeoftheshadingdevices

Rollblinds Verticalblinds Venetianblinds Curtain

South

Low 11 4 0 1 1

Middle 20 5 0 1 0

High 16 2 0 0 2

Southeast

Low 16 3 1 0 3

Middle 20 3 0 1 0

High 16 7 0 0 1

East

Low 15 4 2 0 0

Middle 20 7 1 0 0

High 18 4 0 0 0

Total 152 39 4 3 7

Portionofusedshadingdevices 74% 7% 6% 13%

Table.3Currentstateofthebuildingsandusingindoorshadingdevices

모니터링 및 대상 건물의 전경 사진 촬영에

이용된 카메라는 CanonEOS50D디지털카

메라이며,이 때 사용된 렌즈는 Sigma17-50

㎜ F2.8EXDCOSHSM이다.

4.실내 차양장치 사용행태 분석

공동주택 거주자의 실내 차양장치 사용 행

태를 분석하였으며,차양장치 사용은 창면에

차양장치가 내려진 경우를 말한다.행태 특성

을 분석하기 위해 차양장치 사용 세대 및 차

양장치의 종류를 조사하였다.그리고 차양장

치의 종류 별로 세대 향 및 층에 따른 차양장

치의 사용빈도2)및 차양면적률을 분석하였다.

여기에서 층은 저층(1-5층),중층(6-10층),고

층(11-15층)으로 분류하였다.

4.1차양장치 사용 현황

차양장치 사용 세대 수를 분석한 결과,실험

기간 동안 총 152세대 중에서 53세대(35%)가

2)1일 5회의 관찰 횟수 중 해당 차양장치가 사용된 빈도의 평균

(∑사용 횟수/∑관찰일)

1회 이상 차양장치를 사용하였다.이 때 사용

된 차양장치는 Table.3과 같이 버티컬 블라

인드,커튼,롤 블라인드,베네시안 블라인드

의 4가지이다.각 차양장치의 사용비율3)은 버

티컬 블라인드 7%,커튼 13%,롤 블라인드

74%,베네시안 블라인드 6%로 나타났다.

남향 건물의 경우,47세대 중에서 16세대

(34%)가 차양장치를 사용하였다.커튼은 3세

대(19%),롤 블라인드는 11세대(69%),그리고

베네시안 블라인드는 2세대(13%)가 사용하였

으며,버티컬 블라인드는 사용되지 않았다.층

별로는 커튼은 저층 1세대,고층 2세대에서 사

용되었고,롤 블라인드는 저층 4세대,중층 5세

대,고층 2세대에서 사용되었다.또한 베네시안

블라인드는 저층 및 중층 모두 1세대에서 사용

되었으며 고층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.

남동향 건물에서는 52세대 중 19세대가 차양

장치를 사용하였으며,이는 37%에 해당하는

비율이다.차양장치의 종류에 따라서,롤 블라

인드는 13세대(69%),커튼은 4세대(21%),베네

3)전체 차양장치의 수에 대한 해당 차양장치 수의 비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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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안 블라인드는 1세대(5%),버티컬 블라인드

는 1세대(5%)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동향 건물에서는 53세대 중 18세대가 차양

장치를 사용하였으며,이는 34%에 해당하는

비율이다.이 때 버티컬 블라인드 3세대,롤

블라인드는 15세대가 사용하였다.롤 블라인

드는 저층,중층,고층에서 67%,88%,100%의

사용 비율을 차지하였다.

이와 같이 향 별로 분석하였을 때,차양장치

사용한 세대의 비율은 최소 34%에서 최대

50%로 나타났다.또한 전체적으로는 74%로

가장 많이 사용된 롤 블라인드가 향 및 층별

로 분석하였을 때도 최소 43%,최대 100%의

비율을 나타내며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다.향

차양장치 사용 빈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분

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,통계적

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(p<0.01).

4.2롤 블라인드의 사용 행태 분석

롤 블라인드의 사용빈도는 Fig.4와 같이,

남향 건물에서는 저층에서 평균 100%,중층에

서 평균 84%,고층에서 평균 40%의 사용 빈

도를 나타냈다.남동향 건물의 저층에서 평균

100%,중층에서 평균 68%,고층에서 평균 78%

의 사용 빈도를 나타냈다.

또한 동향 건물의 저층에서는 평균 80%,중

층에서는 평균 95%,고층에서는 평균 100%의

사용 빈도를 나타내며 층이 높아질수록 사용

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.그러나 남향

및 남동향 건물에서는 고층보다 저층에서의

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.

차양면적률 분석결과는 Fig.5와 같으며,남

향 건물의 저층에서 평균 41.3%,중층에서 평

균 29.6%,고층에서 평균 39%로 나타났다.또

한 남동향 건물의 저층에서 평균 52.5%,중층

에서 평균 36.5%,고층에서 평균 50.6%의 값

을 나타내며,두 향 모두 중층보다 저층 및 고

층에서 차양면적률이 높았다.

Fig.4Frequencyinuseofrollerblindsbythe

orientationandfloorlevel

Fig.5Shadingportionofrollerblindsbytheorientation

andfloorlevel

반면 동향 건물의 저층에서는 평균 22.3%,중

층에서는 평균 43.9%,고층에서는 평균 46.5%의

차양면적률을 나타내어 층이 높아질수록 차양

면적률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.중층

과 고층의 차양면적률은 2.6% 차이를 보였다.

같은 층에서의 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

을 때,저층 및 고층에서는 남동향 세대의 차

양면적률이 높게 나타났다.또한 같은 향에서

의 층 별 영향은 남향 및 남동향에서 저층 세

대의 차양면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동

향에서는 고층 세대의 차양면적률이 가장 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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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나타났다.

또한 같은 향에서의 층 별 영향은 남향 및

남동향에서 저층 세대의 차양면적률이 가장

높게 나타났으며,동향에서는 고층 세대의 차

양면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세 향 모두

층에 따른 차양면적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

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(p<.05).

4.3버티컬 블라인드의 사용 행태 분석

버티컬 블라인드는 남동향과 동향 건물에서

사용되었으며,평균 100%로 사용빈도의 차이

를 보이지 않았다.동향에서는 저층 평균 98%,

고층 평균 100%의 사용빈도를 나타내어 층별

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이를 통해 이 장치는

관찰 기간 동안 동일한 세대에서 지속적으로

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4).

Fig.6Shadingportionofverticalblindsbythe

orientationandfloorlevel

차양면적률의 비교 분석 결과,남동향의 저

층 세대는 평균 48.8%를 나타내었으며,동향

의 저층 세대는 평균 57.9%,중층 세대는 평균

68.7%를 나타냈다(Fig.6).향 별 차양면적률

의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한 차이

4)여기에서 동일한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관찰 시작 시

점부터 마지막 관찰 시점까지 해당 차양장치를 사용한 세대(위치)가 동

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를 나타냈다(p<0.05).

4.4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사용 행태 분석

사용빈도 분석 결과,남향의 저층 및 중층

세대와 남동향의 중층 세대에서만 사용되었으

며,사용빈도가 모두 100%로 나타났다.이를

통해 버티컬 블라인드와 마찬가지로 본 장치

또한 관찰 기간 동안 동일한 세대에서 지속적

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.

차양면적률은 Fig.7과 같이 나타났으며,남

향 건물의 저층 세대에서는 평균 32.4%,중층

세대에서는 평균 26%를 나타내어 서로 6.2%

의 차이를 보였다.또한 남동향 건물의 중층

세대에서는 평균 51.8%를 나타냈다.평균적으

로 남향 세대보다 남동향 세대에서 약 19.4%

높은 차양면적률을 나타냈다.

Fig.7Shadingportionofvenetianblindsbythe

orientationandfloorlevel

4.5커튼의 사용 행태 분석

커튼의 사용빈도는 Fig.8과 같이 나타났으

며,동향 세대 및 중층 세대에서는 커튼이 사

용되지 않았다.남향의 저층 세대에서는 평균

20%,고층 세대에서는 평균 100%의 사용 빈

도를 보였으며,남동향의 저층 세대에서는 평

균 56%,고층 세대에서는 평균 40%의 사용

비율을 나타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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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8Frequencyinuseofcurtainbytheorientation

andfloorlevel

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남향 건물과 남동

향 건물에서 저층 세대와 고층 세대의 사용

빈도 및 차양면적률이 서로 반대의 양상으로

나타남을 알 수 있다.이는 교차분석을 통해

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

(p<0.01).

Fig.9Shadingportionofcurtainbytheorientation

andfloorlevel

차양면적률 분석 결과는 Fig.9와 같이 남향

세대의 저층에서는 평균 35.2%,고층에서는

평균 44.36%로 저층보다 고층 세대에서 차양

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.반면 남동향

세대의 저층에서는 평균 55.71%,고층에서는

평균 37.5%를 나타내며,고층보다 저층에서

차양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.단,통

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5.결 론

본 연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가을철 실내

차양장치 사용 행태를 파악한 것으로,차양장

치의 현황 조사와 사용빈도 및 차양면적률 분

석을 통해 차양장치 종류에 따른 사용 행태의

특성 및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.

(1)전체적으로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차양장

치는 향 및 층에 관계없이 롤 블라인드로

나타났다.이를 통해 롤 블라인드가 공동

주택에서 보편적인 차양장치로 사용되고

있는 것으로 사료된다.또한 차양장치 사

용 세대의 비율이 38%로 나타난 것에 대

해서는 추후 거주자 대상의 설문조사 연

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(2)롤 블라인드는 남향에서 동향으로 갈수록,

고층에서 저층으로 갈수록 사용빈도가 높

게 나타났다.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차양

장치를 완전히 연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

이므로 사용빈도가 낮은 남향 세대에서 차

양장치의 개폐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

분석할 수 있다.이는 태양의 고도에 가장

노출되어 있는 남향 세대의 거주자가 태양

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

판단된다.

(3)버티컬 블라인드 및 베네시안 블라인드는

향 및 층의 구분 없이 평균 약 100%의 사

용빈도를 나타내며,사용하는 세대만 항상

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차양면적률

은 남향에서 동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

경향을 나타냈다.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

난 것은 오전의 직사일광을 차단하기 위

해 사용한 차양장치를 거의 조절하지 않

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
(4)커튼의 차양면적률은 남향 건물에서는 저

층 세대가 낮고 남동향 건물에서는 저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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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가 높게 나타났다.이때의 사용빈도는

98%로 100%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.

이렇듯 저층 세대에서 높은 차양면적률로

주간 내내 차양장치를 사용한 것은 프라

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주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남향 세대

가 동향 세대보다 차양장치 사용이 활발

하며,저층 세대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

를 위해 차양면적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

사료된다.

층에 따른 각 차양장치의 사용행태 분석

시,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

다.그러나 롤 블라인드는 저층에서 사용

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,커튼은 남동향

건물의 경우 고층세대에서 사용빈도가 낮

게 나타나는 등 차양장치 종류 별로 다른

경향을 보였다.또한 같은 차양장치라도

건물의 향에 따라서 차양장치 사용의 층

별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.이를 볼 때,

층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양의

형태에 따라 차양장치를 구분하여 연구할

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.

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간기의 단기간에

관찰을 통해서 차양장치 사용을 분석하였

다.따라서 추후 연간 단위의 차양장치 사

용 조사 및 거주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

해 원인을 분석한다면,건물에너지 해석의

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
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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